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수빅에 위치한 대학 부설 어학원입니다. 

크기는 멀티미디어관 정도 되며, 건물이 좀 노후되었다는 것 말고는 생활

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첫 주를 제외한 나머지 3 주는 리조트?와 같은 곳에

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건물과 경치는 좋았지만, 와이파이가 되지 않았

고 모든 수업을 룸 하나에서 진행했기에 소음이 많아 수업을 듣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수업 

 

수업은 1:1 그리고 4~5명이서 같이 진행하는 그룹 클래스로 나뉩니다. 

두 수업 모두 영어로만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

으나 끝에 가서는 그냥 막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과제는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원하는 만큼 줍니다. 많이 달라

고 하면 많이 주고, 싫다고 하면 안 주고… 

 

필드트립 

 

산도 올라가고, 요트도 타보고, 바닷가 보이는 리조트에 가서 수영도 했습

니다. 무엇보다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준비물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 좋은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당연히 매우 덥습니다. 살 타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한국 오면 금

방 돌아와요. 

비가 갑자기 올 때가 많으니, 장우산 말고 단우산으로 가방에 하나 넣어 

다니면 좋습니다. 

 

안전 

 

수빅은 총기제한이 있어 총소리 들리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후에 혼

자 돌아다닐 정도로 안전하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 

 

숙소 

 

숙소는 말했듯이 첫 주에는 멀티미디어관 비슷한 건물에서 지냈고, 이후 

3 주 동안은 리조트 비슷한 곳에서 지냈습니다. 

이전 숙소는 많이 노후되었어요. 그래도 와이파이 잘 됐고 벌레는 없었습

니다. 

리조트는 건물은 좋았으나 와이파이가 안 되고 바퀴벌레가 종종 보였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v ) 외부식당 (   ) 기타 (   ) 

아주머니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한국 분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가끔 밖에서 먹곤 했는데, 음식 가격이 굉장히 싸서 좋았습니다. 

 

교통 

 

주로 택시와 도보를 이용했습니다. 리조트에 있을 때는 중심지와 멀지 않

아서 종종 걸어다니기도 했어요. 

수빅이 그리 크지 않아서 이곳 저곳 걸어다니는 맛이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교통 44,000 택시 

음식 88,000 음식 

옷 484,000 아디다스 유니클로 H&M 

기타 110,000 기념품 뭐 이런 것들 

합계 726,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약은 어학원에도 있지만, 챙겨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로션이나 샴푸 이런 건 가서 사는게 더 저렴해요. 굳이 한국에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

다. 

돈은 여유가 된다면 1주일에 20만원 정도. 적어도 1주일에 13만원은 쓴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가면 이것 저것 사게 되어서 나중에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대학 부설 어학원이라고 해서 대학 내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어서 약

간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모두 열성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셔서 정말 좋았습니

다. 무엇보다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건물이나 인터넷은 기대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고도 사는데 약간 불편한 

상황들이 종종 생길 것이지만, 그래도 모두 맞춰 주려고 하셔서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빨래도 해주시구요. 

수업은 평일 5시면 끝납니다. 이후 어디를 놀러가든 점호시간 이전에만 돌아오면 돼요. 

수빅은 경치나 구름이 매우 보기가 좋아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었기에 글로벌 빌리지에도 들어가게 되는 계가가 

되었으며, 이번 겨울에는 샤스타 칼리지도 한 번 지원해 볼 예정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빅베이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  수빅베이 바닷가 

 

 

 

선생님과 찍은 사진  수빅 중심지 (하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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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 때 갔던 산  펀 프라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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